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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투완성차 폐해 방치, 한국 자동차산업 모두 위험
외투완성차 3곳 사업장, 산업 전환기 노·사·정 협의체 구성 요구

“외투완성차 3사와 부품사 10만 

노동자의 생존권이 벼랑으로 내몰

리고 있습니다.”

한국지엠, 쌍용자동차, 르노삼성 

등 국내 외국투자완성차 3사 노동

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외투자본 폐

해를 제기하고 ▲외투자본 국내공

장 고의 부실화 저지 ▲사회 책임 

의무 제도 도입 ▲미래차 국내생산 

대책 마련을 촉구했다. 

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, 쌍용자

동차지부와 르노삼성차노조는 4월 

8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

견을 열었다. 이들은 외투완성차 

폐해 저지 제도 도입과 미래차 국

내생산을 위한 노·사·정 협의체 

구성을 요구했다.

이들은 “외투 3사 노동자들은 

외국 자본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

행태로 신음하는데, 노동자 고용과 

권리를 보호해야 할 정부는 어디에

도 없다”라고 지적했다.

외투완성차 3사가 한국 사회에 

끼치는 폐해는 이전가격 이익, 재

투자 비용 남기지 않는 고배당, 기

술 유출, 불법파견 사용, 일방 공장

폐쇄와 구조조정, 고용 볼모 혈세 

요청 등 재벌 못지않다.

기자회견 참가자 노동자들은 

“코로나 19 위기는 환경문제와 맞

물려 자동차산업 전환이라는 새로

운 파도를 만들고 있다”라며 “외

투 완성차 3사는 한국에서 이윤 빼

가기에 급급할 뿐 미래차 생산과 

재투자에 대해 계획을 내놓지 않는

다”라고 비판했다.

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

날 기자회견에서 “자동차산업이 

본격 전환기에 접어들었다. 외투기

업의 폐해를 방치하면, 한국의 모

든 자동차산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

다”라고 경고했다.

정주교 부위원장은 “정부는 시

급히 외투기업 고용안정·먹튀 금

지 대책을 세우고, 한국 자동차산

업 유지 ·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

한다”라며 “산업전환기에 노·

사·정 협의체를 만들어 제조업 고

용과 산업을 유지하자는 제안이

다”라고 밝혔다.

한국지엠은 3월 31일 창원 부품

물류센터를 일방 폐쇄 통보했다. 

이곳에서 일하는 26명의 비정규직

은 4월 30일로 해고당한다. 한국지

엠은 군산공장 폐쇄로 3천여 명의 

노동자를 해고했고, 8천여억 원의 

혈세가 들어갔지만 여전히 구조조

정 중이다.

쌍용자동차는 상하이자동차에 기

술 먹튀를 당하고, 마힌드라의 거

짓 투자 등으로 매각협상 중에 법

정관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. 주채

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0년 넘게 쟁

의행위를 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

일방 희생을 종용하고 있다.

르노삼성차는 노동자들이 살인 

수준의 노동강도를 감내했으나, 르

노 자본이 이전가격 이익과 고배당 

등으로 재투자를 할 수 없는 부실

화를 유도하고 있다. 르노는 경영

실패와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

며 수출물량 배정을 핑계로 구조조

정을 강요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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